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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董永은 東漢人으로 극심하게 궁핍한 가정에서 출생하였으며, 이후, 부친 喪中

에 장례를 치를 비용조차 없어 자신의 몸을 팔아 장례를 치렀다. 이런 극진한 효심

으로 “孝廉”이라는 벼슬에 천거 받았고, 光武帝 때 이르러 董永은 “二十四孝”1) 중

의 인물로 설정되어 중국 전통문화 중의 효자의 대표적인 형상으로 자리 잡았다. 

그래서 董永은 상하 귀천을 불문하고 효자의 전형적인 인물과 감동적인 전설로 

세상에 회자하기 시작하였다. 

 * 이 논문은 2012년도 한국교통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 한국교통대학교 중국어과 교수, tkyoo@ut.ac.kr

1) 元代의 郭居敬이 古代의 중요한 24개의 孝子故事를 輯錄하여 編成한 故事로, 董永은 8번째로 

수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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董永 賣身葬父를 모태로 태동한 董永遇仙 전설은 대략 2천여 년 전의 漢 代에

서 발생한 이래 민간에서 부단히 계승, 회자하여온 유명한 4대 민간 전설2) 중의 

하나이다. 이후, 董永은 중국 전통 효 문화 중의 상징적인 인물로 후한 桓帝, 靈帝 

시기 武氏祠3)의 畵像 중에서 최초로 출현하였다. 이후 이 전설은 董永의 조력자

로 등장하는 상대에 따라 다양한 고사를 만들어 내기 시작하였고, 또 七仙女4)라

는 명칭의 등장으로 董永 전설은 더욱 풍부한 고사성을 띠게 되었다. 

董永고사를 전하고 있는 초기 기록으로는 대략 네 가지의 텍스트가 있다. 첫째

는 武梁祠의 畵像 및 山東, 四川 일대에서 발견된 畵像 石이다. 그런데 이 그림에 

나타난 畵像은 너무 추상적인 그림을 바탕으로 “董永侍父”라고 해석하여 董永고

사의 이야기 전개과정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크다. 두 번째 텍스트는 서한 시기

에 劉向이 지었다고 전해지는 《孝子傳》이고, 세 번째 텍스트는 三國 시기 魏의 

曹植이 지은 《靈芝篇》이며, 네 번째 텍스트는 晉의 干寶가 저술한 《搜神記》를 통

해 전해진다. 그리고 唐代에 이르러 재탄생한 《董永變文》의 董永고사는 이전의 

기록들과 달리 의도적인 허구와 과장이 첨가되어 뚜렷하게 차별화를 이루는 특성

을 구비하고 있다.

《敦煌变文》의 중요한 변화는 기존 고사들보다 다양한 변화와 선명한 주제사상

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董永고사는 劉向의 《孝子圖(傳)》에 최초로 기록되었는

데, 고사의 중요 내용은 董永 “賣身葬父”이다. 그러나 《敦煌變文》에 이르러 董永

고사의 내용은 “賣身葬父母”로 변화되었고, 부모에 대한 董永의 간절한 효성이 더

욱 강조된다.

《董永變文》은 내용상으로 미루어 불교 승려가 창작한 작품으로 추정할 수 있

다. 왜냐하면, 문중에 불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용어와 또 불교 고사를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승려인 설창자가 불교를 민간에 널리 포교하는 방법으로 당시 민

2) 牛郎织女, 白蛇传, 孟姜女哭长城, 梁山伯与祝英台를 일컬음.

3) 現 山东省, 嘉祥县의 南쪽 武宅山에 소재.

4) 七仙女라는 명칭은 사실 董永遇仙 전설 중의 仙女에서 변화 발전한 것으로 명대 이후에 희곡 

작품에 등장한다. 전하는 기록에 근거하면 七仙女에 관한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즉 옥황상

제의 일곱 째 딸이라는 설과 옥황상제의 일곱 딸을 일컫는 설이다. 여기서는 옥황상제의 일

곱 째 딸이라는 견해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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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들이 선호하는 董永고사에 불교 고사를 적절히 첨가하고 허구적인 줄거리로 고

사를 수식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董永變文》은 훨씬 더 민간의 심중에 깊은 반향

을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참신한 생명력을 갖추기에 이른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畵像 및 畵像石을 통해 전해지는 董永고사의 추상성과 모호함으

로 인해,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후에 발생한 《孝子傳》에서 《董永變文》으

로 발전하는 과정 중의 董永고사의 발생과 연변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董永變文》에 반영된 내용을 개관하여 이전의 기록들과 변화된 내용을 고찰하고, 

또 작품 속에 묘사된 주제사상을 고찰하여 문학적 가치를 탐구하고자 한다. 

2. 董永遇仙 고사

1) 《孝子傳》

劉向의 《孝子傳》이 최초로 董永의 전설을 기록했다고 전해지고 있지만, 이 텍

스트 자체가 亡失되고 전하고 있지 않아 많은 연구자는 이 책이 후인들에 의한 

위작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唐代의 저작인 《法苑珠林》에서는 《孝子傳》의 내

용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여 전하고 있다.

董永은 어려서 모친을 잃고 부친과 함께 살았다. 부자는 농사에 진력하

였으며, 董永은 수레에 부친을 태우고 그 뒤를 따랐다. 부친이 작고하자 

스스로 부호에게 자신을 팔아 이로써 장례를 치르려 하였는데 길에서 만

난 한 여인이 울면서 호소하였다: “그대의 처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함께 부호 집에 당도하자 부호가 말하기를: 여인은 누구시오? 대답하여 

가로되: 제 처인데 함께 부채를 상환하고자 합니다. 부호가 말하였다: 당

신이 삼백 필을 짜면 보내 주겠소. 열흘 만에 일을 마치고 여인은 문을 나

서면서 董永에게 말하였다: 저는 天女입니다. 천제께서 나에게 그대를 도

와 부채를 상환케 하셨습니다. 말을 마치고 홀연히 사라져 행방을 알지 못

하게 되었다.5)  

5) 道世, 《法苑珠林》, 上海古籍出版社, 1991, 卷62引. 刘向《孝子传》: 董永者, 少偏孤, 与父居, 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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董永이 부친의 장례를 치를 수조차 없을 정도로 곤궁하여 결국 자신의 몸을 팔

아 비용을 조달하려 하자 한 天女가 董永의 조력자로 등장한다. 天女는 부자가 

제시한 삼백 필을 열흘 만에 거뜬히 짜서 부채를 상환하고 나서 비로소 자신은 

天帝가 파견한 신분임을 고백하고, 홀연히 종적을 감추어 극도의 긴장미를 유발하

고 있다.    

董永고사는 대략 西漢 말기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 내용 중에는 당시의 사회

상이 잘 반영되어 있다. 기원전 202년 垓河전투에서 유방은 대승을 거두고, 한 

제국을 건국한 뒤 진의 붕괴를 교훈으로 삼아 관대하고 온화한 정치로 백성의 고

통스러운 마음을 어루만지려고 노력하였다. 이후 휴양생식과 文景之治, 그리고 

한 武帝의 안정된 통치로 전국적으로 번영 국면이 도래하게 되었다. 그러나 西漢 

宣帝 이후 외척과 환관의 발호, 그리고 관리들의 가렴주구와 혹정으로 농민들의 

경제는 파탄에 직면하여 많은 농민이 노예가 되어 고향을 떠났으며, 심지어는 자

식을 팔아 연명하거나 유랑하는 신세로 전락한 비참한 상황에 부닥치게 되었다.  

董永의 고향이라고 전해지는 산동성의 千乘 지방은 본래 풍요로운 곳으로 어업

과 양잠 및 鑄鐵 산업이 발전하였다. 董永은 대략 서한 초기에 출생하였지만, 이 

고사는 서한 말기에 이르러 발생하였기 때문에 당시 농민들의 고통스러운 삶이 

반영되어 있다. 서한 말기 이곳은 황허 강의 범람으로 심각한 수재가 발생하였고, 

또한 관리들의 가렴주구와 노예착취로 고향을 등지고 유랑하는 유민이 출현하게 

되었다.6) 

위의 인용문 중에서 “肆力田亩”와 “鹿车载父”라는 표현은 바로 생존을 위해 농

사에 매달려야 하는 고통스러운 모습과 또한 董永의 부친에 대한 애틋한 효성이 

잘 묘사된 내용이다. 그리고 마침내 부친이 작고했지만 장사지낼 비용이 없어 자

신을 부호에게 노비로 팔아 충당코자 한 것은 바로 당시 돈이 없으면 노예로 전락

하는 가난한 농민들의 삶을 반영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肆力田亩, 鹿车载父自随. 父终, 自卖于富公, 以供丧事, 道逢一女, 呼与语云: “愿为君妻.” 遂俱

至富公, 富公曰: “女为谁?” 答曰: “永妻, 欲助偿债.” 公曰: “汝织三百疋, 遣汝.” 一旬乃毕, 女出

门谓永曰: “我天女也, 天令我助子偿人债耳.” 语毕, 忽然不知所在｡ 

6) 《孝感天地董永故里》, 华夏经纬网, 2009.9.16. 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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董永의 효성에 감동한 天帝의 파견으로 등장한 天女는 부호가 제안한 삼백 필

을 열흘 만에 직조하고, 노비가 될 뻔한 董永을 구원하는데, 이것은 당시 이 지역

에서 발달한 양잠 산업의 면모를 짐작케 함과 동시에 선과 악의 흑백 대비를 통하

여 권선징악의 경계를 깨우치게 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2) 《靈芝篇》

 

삼국 시기 曹植이 지은 《靈芝篇》이라는 시가 중에 董永과 神女 고사에 대한 

간단한 묘사가 전해진다. 이 시가는 대략 魏 文帝 黃初 三年(A.D. 222년)에 지어

졌다.

靈芝는 중원 밖에서 자라고, 朱草는 낙수 가를 덮고 있네;

무성한 초목이 빛을 발하고, 찬란한 빛이 신비스럽구나.

옛적에 虞舜이 있었는데, 부모가 어리석고 완고하였지만;

농사일로 효도를 극진히 하고, 仁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네.

백유는 나이 칠십에 색동옷을 입고 부모를 즐겁게 하였고;

자모의 매가 아프지 않아 구슬픈 눈물이 수건을 적셨네. 

정란은 어려서 모친을 잃고, 의지할 데 없음이 너무 서러워;

나무에 양친을 새겨서 조석으로 지극한 공양을 드렸네.

暴子는 능묘를 보고 후회하지만, 어느 틈에 잘못을 저지르고;

장인이 구슬프게 우는 것은 포악함을 피해서 이름을 보전함이다.

董永은 가세가 빈한하였고, 부모는 재산을 물려주지 못하여;

돈을 빌려 부모를 공양하였으며 품을 팔아 미식을 대접하였네.

빚쟁이가 문을 지키고 있어 어찌 귀가할 수 있으리오;

옥황상제가 아름다운 덕행에 감동하여 神女에게 기회를 주었다네.

오랜 세월 安居하지 못했으니 오호라! 나의 부친이시여;

느지막하게 저를 낳으시고, 일찍이 저를 버리셨도다.7)

7) 曹植, 《曹植集校注》, 人民文學出版社, 1998. <灵芝篇>: 灵芝生王地, 朱草被洛滨; 荣华相晃耀, 

光采晔若神. 古时有虞舜, 父母顽且嚚; 尽孝于田垄, 烝烝不违仁. 伯瑜年七十, 彩衣以娱亲; 慈

母笞不痛, 噓唏涕沾巾. 丁兰少失母, 自伤早孤茕; 刻木当严亲, 朝夕致三牲. 暴子见陵悔, 犯罪

以亡形; 丈人为泣血, 免戾全其名. 董永遭家贫, 父老财无遗;举假以供养, 佣作致甘肥. 債家填门

至, 不知何用归; 天灵感至德, 神女为秉机. 岁月不安居, 呜呼我皇考; 生我既已晚, 弃我何其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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曹植은 이 시 속에서 虞舜, 伯瑜, 丁兰, 暴子, 董永 등과 같은 여러 효자의 지극

한 효도행위를 칭송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亡夫를 추모하기 위한 슬픈 

심정을 묘사하고 있다. 특히 董永을 비롯하여 虞舜과 丁兰은 “이십사효” 중에 등장

하는 효자들로 모두 효도를 최상의 덕목으로 인식하고, 또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

기 위해 헌신했던 인물들이다. 曹植이 이처럼 그들을 추모하는 이유는 亡父에 대

한 사모와 불효에 대한 반성, 그리고 효심을 이용하여 세상을 통치하려는 이상을 

지녔기 때문일 것이다.

이 시가는 다른 효자 고사에 비해 특별히 董永고사를 강조하고 있어 董永고사

의 來源을 고찰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후대 董永遇仙 고사의 기

본적인 서사구조와 핵심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다. 이를 몇 가지로 구분하면 즉, 

첫째, 董永의 家難, 둘째, 董永의 孝誠, 셋째, 天帝의 감동, 넷째, 神女의 출현이

다. 이 중에 핵심적인 요소와 주제는 당연히 董永의 효성으로 曹植은 시가 중에서 

董永의 효성에 맡겨 자신의 효심을 드러내고자 하였던 것이다. 

曹植은 효도에 관한 고사들을 인용하면서 문학적인 특별한 수식이나 과장 없이 

사실을 인용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아마도 작자 자신이 지니고 있는 감정을 진솔

하게 표현하기 위함일 것이다. 이 때문에 曹植이 묘사한 董永고사의 내용은 본래 

董永고사의 모습과 별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조식은 《孝子傳》과 달리 

董永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때 “神女”를 등장시키어 사건의 의외성을 고조시키

고 있다.  

秦漢 시기에 이르러 불로장생에 심취하여 이를 연구하는 신선방술 사상이 만연

하고, 연단 술사들이 조야에 넘쳐나게 되었다. 秦始皇이 당시 불로장생에 심취하

여 術士들을 국외로 파견하여 仙藥을 구해오도록 했다는 고사는 현재의 “秦皇島”

라는 명칭과 그곳의 “秦皇求仙入海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조식도 신선에 관한 

일에 매우 관심이 지대하여, 《升天行》� 《五游行》� 《仙人篇》� 《游仙詩》� 《陌上桑》 등

과 같은 游仙詩를 많이 창작하였다. 그래서 曹植이 《靈芝篇》 중에서 董永고사를 

언급한 것은 효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 의도 외에도 “董永遇仙” 고사의 신선

적인 요소에 심취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의 “董永遇仙” 고사에는 이미 



 董永遇仙 고사의 由來와 演變  189

전형적인 “遇仙” 패턴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를 단계별로 구분해보면, (1) 가난

한 남자와 仙女의 상봉, (2) 가난한 남자의 효성과 덕행, (3) 仙女가 상제의 명으

로 강림, (4) 仙女가 董永을 위해 문제 해결의 과정이다. 이러한 패턴 구조는 “遇

仙”고사 중의 은혜를 은혜로 갚는 전형적인 모델로 중간 과정에 감정적인 요소가 

충분히 개입할 수 없다.8)  

상기한 바와 같이 《靈芝篇》 중의 “董永遇仙” 고사는 유가적 가치관의 핵심인 

효와 도가적인 신선 사상을 갖추고 있는데, 이는 당시 이러한 사상을 중시 인식하

는 시대적 풍조의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3) 《搜神记》

東晋 시기 干寶가 편집한 《搜神记》에 이르러 董永遇仙 고사는 기본적인 사건

의 전말을 갖추게 된다. 이 책은 A.D. 280년에서 A.D. 289년 사이, 즉 西晉 太康 

연간에서 東晋 永和 연간에 걸쳐 정리, 편찬하였는데, 대단히 귀중한 민간전설 고

사를 수록하고 있다. 

漢代 董永은 千乘9) 지방 사람이다. 어려서 모친을 여의고, 부친과 함께 

거주하였다. 부친은 농사를 열심히 짓고, 董永은 수레에 부친을 태우고 자

신은 그 뒤를 따랐다. 후에 부친이 서거하였는데 장사지낼 돈이 없었다. 

이에 董永은 부득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 부친의 장례를 치르려 하였다. 주

인은 董永의 지극한 효성을 알고, 그에게 일만 전을 주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董永은 집에서 삼 년 상을 마치자 주인의 빚을 갚기 위해 다시 奴

役을 하러 갔다. 가는 도중 한 여인을 마주쳤는데, 그에게 말하기를: “그대

의 처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董永은 그녀와 함께 주인집에 당도하였

다. 주인이 董永에게 말하기를: “나는 돈을 자네에게 선물로 준 것일세.” 

董永이 대답하기를: “주인의 은혜로 부친의 시신을 잘 안장하였습니다. 제

가 비록 소인배이지만 꼭 성실히 일하여 주인의 은덕에 보답고자 합니다.” 

주인이 말하기를: “부인은 무엇을 할 줄 아시오?” 董永이 대답하기를: “길

쌈을 할 줄 압니다.” 주인이 말하기를: “반드시 네가 말한 것처럼 부인으로 

8) 纪永贵, 《董永遇仙故事的产生与演变》, 百度文库, 2012.4.7. 4쪽 참조. 

9) 千乘: 汉 고조 시기에 设置한 乘郡, 지금의 山东省 博興县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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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금 나에게 비단 백 필을 짜주도록 하라.” 그래서 董永의 처는 주인집

을 위해 비단을 짜기 시작하여 열흘 만에 다 짰다. 여인이 문을 나서면서 

董永에게 말하기를: “저는 상제의 織女입니다. 그대의 지극한 효심 때문에 

천제께서 저에게 당신을 도와 빚을 상환하도록 한 것입니다.” 말을 마치고 

하늘로 높이 날아 올라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다.10) 

  

干寶의 《搜神记》의 내용을 이전의 기록과 대조해 보면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최초로 董永의 출신지를 “千乘”이라고 언급한 점이다. 이것은 이 고사가 

발생한 시기를 예측할 수 있게 해 주는 중요한 대목이다. 千乘은 西漢 高祖 시기

에 설치한 郡縣으로 東漢 전기에 이르러 “樂安國”으로 개명하였고, 和帝 永元 7년

에는 樂安縣으로 개칭하였다. 이점은 바로 干寶가 편집한 董永고사가 西漢의 千

乘에서 발생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이다.11) 

둘째, 등장인물의 성격과 내용이 더욱 구체적이고, 인정적인 모습으로 변화되

었다. 우선 《孝子傳》에서는 “富公”이라고 하던 명칭이 《搜神記》 중에서는 “主人”으

로 바뀌어 더욱더 구체적인 인물 형상을 드러내고 있다. 고사 중에서 “主人”이 董

永에게 “나는 그대에게 돈을 선물로 준 것일세.”라고 한 구절이나 “織女”에게 “부인

은 무엇을 할 줄 아시오?”라고 한 내용은 훨씬 더 인간적이며, 인정적인 색채들이 

가미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표현들이다. 그리고 《孝子傳》에서는 열흘 동안 “삼백 

필”을 직조하게 했지만, 《搜神記》�중에서는 열흘 동안 “백 필”을 직조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수작업으로 열흘간 삼백 필을 직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열흘간 백 필을 직조하는 것도 불가능에 가까운 너무 과장된 표현이다. 그러나 열

흘간 “삼백 필”과 “백 필”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이것은 《搜神記》의 작자가 의도적으

10) 干寶, 《搜神记》, 岳麓書社, 1989. “汉, 董永, 千乘人. 少偏孤, 与父居. 肆力田亩, 鹿车载自随. 

父亡, 无以葬. 乃自卖为奴, 以供丧事. 主人知其贤, 与钱一万, 遣之. 永行三年, 丧毕, 欲还主

人, 供其奴职. 道逢一妇人, 曰: “愿为子妻｡” 遂与之俱. 主人谓永日: “以钱与君矣｡” 永曰: “蒙

君之惠, 父丧收藏. 永虽小人, 必欲服勤致力, 以报厚德｡” 主曰: “妇人何能?” 永曰: “能织｡” 主

曰: “必尔者, 但令君妇为我织嫌百匹｡” 于是永妻为主人家织, 十日而毕. 女出门, 谓永曰: “我, 

天之织女也. 缘君至孝, 天帝令我助君偿债耳｡” 语毕, 凌空而去, 不知所在｡ 

11) 《孝感天地董永故里》, 华夏经纬网. 2009.9.16. 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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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백 필”로 묘사한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는 아마도 董永의 불행한 신세를 동정하

기 위한 인정적인 배려의 결과일 것이다. 干寶는 이전 기록에 근거하여 열흘 동안 

삼백 필을 직조한 것으로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가 구태여 이를 백 필로 축소한 

것은 織女와 董永이 부부로 맺어진 소중한 인연을 조금 더 함께 나누게 하려고 

노동의 강도를 경감시킨 의도적인 설정이라 할 수 있다. 

干寶는 《搜神記》에 神仙志怪의 내용을 수록하고 있지만, 그의 의식 저변에는 

효성을 중히 여기는 유가 사상이 잠재하고 있다. 織女가 “그대의 효심 때문에 천제

께서 당신을 도와 빚을 상환토록 했다.”라고 董永에게 한 고백은 바로 작자가 당시 

효도를 중히 여기는 사회적인 풍속을 강조하기 위하여 표현한 것이다. 또 당시 부

모가 죽으면 厚葬하는 것이 자식 된 도리를 다하는 것으로 여기는 풍습이 성행하

였기 때문에 자신의 형편을 고려치 않고, 무리하게 빛을 내어 장례를 치르는 모습

이 반영되어 있다.12) 빚을 내어 장례를 치르는 내용은 《孝子傳》의 내용과 대동소

이 하지만 《搜神記》에 이르러 훨씬 더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첫째는 主人이 

董永의 효성에 감동하여 일만 전을 거저 주고, 귀가를 허락했다는 기록이다. 둘째

는 董永이 삼 년 상을 치르고 나서 빚을 상환하기 위해 다시 주인집으로 간다는 

내용이 첨가되어 있다. 셋째는 主人이 董永에게 돈을 선물로 준 것이라는 답변이

다. 넷째는 자신이 소인배이지만 주인의 은덕을 잊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장면이

다. 

董永의 효성 때문에 主人이 일만 전이라는 거액을 선물로 주었지만, 삼 년 상을 

치른 뒤 빚을 갚기 위해 다시 주인집에 갔다는 표현을 통해서 당시 유가 윤리의 

핵심사상인 효가 숭상되는 사회 풍조를 파악할 수 있다. 또 주인이 董永에게 일만 

전을 주었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搜神記》에 이르러 최초로 등장한다. 이것은 漢代

의 노예 거래의 실제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한다.13) 일만 전이라는 거액을 

조건 없이 선물로 주었다는 표현을 통하여 작자가 主人이 董永에 대한 효성에 감

12) <汉代丧葬习俗>, 汉代, 由于统治者的极力倡导, 儒家的孝道观念深入人心, 对当时的丧葬习俗

产生了深远而巨大的影响, 厚葬风气盛行, 继商周之后出现第二个厚葬高峰｡ 当时上至皇帝, 下

至平民百姓, 无不争先恐后, 倾尽物力财力, 大肆厚葬｡ blog.sina.com.cn 2006. 3 .22 

13) 郎净, 《董永故事的展演及其文化结构》, 上海古籍出版社, 2005, “汉代的奴价低者一万左右, 高

者三四万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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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전통적 가치의 핵심인 효성을 중히 여기는 후덕한 군자

로 강조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아울러 삼 년 상을 치른 뒤 빚을 갚기 위해 

다시 주인집으로 갔다는 표현을 통해 공자가 중시했던 전통적인 喪禮 문화가 여전

히 성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4) 

《敦煌變文集卷八》에는 唐代의 句道興이 썼다고 전하는 《搜神記》와 《孝子傳》

을 수록하고, 董永의 孝行에 관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지만 干寶의 《搜神記》의 내

용과 대동소이하다.  

3. 《董永變文》

1) 《董永變文》� 개관

敦煌本 殘卷 《董永變文》이라는 題名은 기존의 “董永遇仙” 고사의 내용에 근거

하여 擬制한 명칭으로 모두 134구, 937자로 구성된 無說有唱의 7언구의 시가 형

식으로 전체 고사를 서술하고 있다. 寫本의 적지 않은 훼손으로 전체 시가의 전후 

문맥이 완전하게 연결되지는 않지만, 고사의 대략적인 의미를 파악하는데 큰 지장

이 없는 중요한 문헌이다. 

《董永變文》 原文은 有說有唱 형식의 서술이었지만 현재는 唱詞 형태로만 전하

고 있으며 說白 부분은 누락되어 있다.15)    

唐代에 이르러 재탄생한 “董永遇仙” 고사는 《董永變文》을 통해 이전 기록보다 

방대한 분량으로 재탄생했을 뿐만 아니라 참신하고 허구적인 내용도 많이 첨가되

고, 또 작품의 사상에 있어서도 괄목할 변화를 보인다. 비록 《董永變文》 중에 내

용과 문맥이 완전하게 연결되지는 않지만 전체의 대의를 파악하는데 심각한 지장

이 있는 것은 아니다. 《董永變文》의 주요 내용을 다섯 단계로 개관하여 작품이 

14) 《論語⋅陽貨》� 二十一條夫, “三年之喪, 天下之通喪也. 予也有三年之愛於其父母乎?

15) 项楚, 《敦煌变文选注⋅上》, 中华书局, 295. 《變文集》校记: ｢篇题依据故事内容拟补｡ …… 但文

义多有前後不相衔接处, 疑原文有白有唱, 此前只存唱词, 而未錄说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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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고 있는 변화와 창작 상의 특성을 탐색해 보기로 하겠다.

(1) 董永의 유년기와 賣身葬事

① 혈혈단신 董永의 슬픔과 한: 

어려서부터 효성으로 조상을 받들던 董永은 겨우 열다섯 나이에 부모님을 여의

고, 형제와 친구, 친척조차 없는 박복함에 한탄과 함께 통곡한다.

  

② 賣身葬事: 

董永은 牙人16), 즉 중개인을 통해 자신의 노비 몸값 흥정을 하고 葬事를 마친

다:  

     

중개인이 바로 찾아와 유혹하면서, 진실로 원하는 바를 묻고 즉시 상의

한다네.

귀인께서 돈 팔십 貫을 준다 하자, 董永은 일백 관 이상을 달라고 한다. 

재물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와, 길일을 간택하여 부모의 장례를 치루

네.17)

  

(2) 天女 遭遇와 夫婦 因緣: 

노비 출행 중에 遭遇한 여인이 董永에게서 자초지종을 전해 듣고, 그를 위로하

며 자신은 옥황상제의 명을 받들고 董永과 부부의 인연을 맺은 뒤 구원하기 위해 

파견된 신분임을 고백 한다: 

  

지금 낭군께서 孝義를 행하심에 그대의 효성이 하늘을 감동하게 했다

오.

그 중 한 사람이 下界로 내려와, 잠시 험한 세상에 오게 되었어요.

제석궁에서 친히 처분을 내리셔, 저로 하여금 빛을 상환케 했어요.

16)《董永故事的展演及其文化结构》 郎净 上海古籍出版社 94쪽, “在唐代, 出现了各种分工的专业

性牙人: 中介牲畜, 粮食, 房屋, 绢丝等等｡”

17) 项楚《敦煌变文选注⋅上》 中华书局 297-298쪽 “便有牙人来勾引, 所发善愿便商量. 长者还钱

八十贯, 董永只要百千强. 领得钱物将归舍, 拣择好日殡耶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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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몸을 어여삐 여겨주시면 영원히 함께 살면서, 주인을 충실히 모시겠

습니다.18)    

(3) 부부임무 완수와 결별:
   

① 董永부부는 주인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 주야로 비단 천 필을 직조 한다:  

여인은 무슨 재주를 지니고 있느냐?” “무늬를 섞어 옷감을 잘 짠답니다!

이에 실을 갖다 주라고 분부하자, 다만 방 두 칸이 필요하다고 한다.

주인이 셈을 하여 계산해 보니, 빌린 재물이 천 필이 넘는다고 하네. 

……

비단을 짜는 대로 바로 재단하여, 곱게 접어 바로 상자에 포장하네.

주인이 이 상자의 물건을 보고, 이 여인이 짠 무늬를 생각한다네.

이 여인은 속세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서 태어나 성장한 사람이로다.

비단 짜기를 이미 완료했으니 두 사람의 귀향을 허락했다네.19) 

  

② 董永과 天女가 처음 遭遇했던 곳에서 아들을 董永에게 부탁하고 작별을 고

한다: 

  

그리고 올 때 遭遇했던 곳에서: 그대와 작별하고 다시 하늘로 돌아갑니

다! 

낭자가 즉시 구름을 타고, 이별에 임하여 동자를 맡기며 분부한다.

“동자를 잘 봐 주세요.” 라고 말한 뒤 董永과 이별하며 서럽게 운다.20) 

  

(4) 董仲의 비애와 孫賓의 도움:

어린 董仲은 친구들의 조롱을 받자 董永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는다. 이에 方士 

18) 위의 책, 301쪽 “郎君如今行孝义, 见君行孝感天堂. 数内一人归下界, 暂到浊恶至他乡. 帝释宫

中亲处分, 便遣妆等共田常. 不弃人微同千载, 便与相逐事阿郎｡”

19) 위의 책, 303-304쪽 “女人身上解何艺, 明机妙解织文章. 便与将丝分付了, 都来只要两间房｡ 

阿郎把数都计算, 计算钱物千匹强｡ 織得锦成便截下, 叠将来,便入箱, 阿郎见此箱中物, 念此女

人织文章｡ 女人不见凡间有, 生长多应住天堂｡ 但织绮罗数已毕, 却放二人归本乡｡”

20) 위의 책, 304쪽 “却到来时相逢处, 辞君却至本天堂｡ 娘子便即乘云去, 临别吩咐小儿郎｡ 但言

好看小孩子, 董永相别泪千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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孫賓을 찾아가 모친을 해후할 수 있는 비결을 얻는다:   

마침내 집으로 가서 부친께 묻기를: “저는 어찌하여 모친이 안 계십니

까?”

당시에 몸을 팔아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자, 감동한 선녀가 함께 빚을 

상환해주었다.

이제 바로 모친을 떠올리니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진다. 

동영은 아이가 모친을 찾는 것을 허락하고, 길을 떠나 곧장 孫賓 곁으

로 갔다.

선생께서 스스로 점괘를 치면서: “이자가 분명 어머니를 찾는구나!”

모친이 阿耨池가로 목욕을 하러 온다 하여, 우선 나무 아래에 몸을 숨

겼다.21)

  

(5) 모자의 재회와 환속
  

① 결국 선녀는 董永 부자를 상봉하였고, 孫賓의 천기누설도 알게 되었다: 

  

이 자가 바로 동중의 모친으로 이때 겸연쩍게 아이를 바라보네.

어린 내 아들이 사는 곳을 알려 했을 텐데, 孫賓은 과연 뛰어난 음양사

일세.22) 

  

② 가련한 董仲을 위해 환속을 선택하고, 金甁으로 孫賓의 신통력을 잃게 한다:

   

내가 아이를 거두어 키우려 하는데, 내 아이가 이곳에 사는 것이 적당

치 않다네.

………

당시 모든 것을 태워버리려 생각하고, 기록을 찾아보니 60장이나 되었

다네.

이때부터 천상의 일은 아무도 모르게 되었고, 결국 동중만이 모친을 찾

게 되었다네.23) 

21) 위의 책, 306-307쪽 “遂走家中报慈父, 汝等为何没阿娘｡ 当时卖身葬父母, 感得天女共田常｡ 

如今使即思忆母, 眼中流泪数千行｡ 董永放儿觅母去, 住行直至孙膑旁｡ 夫子将身来筮卦, 此人

多应觅阿娘. 阿辱池边澡浴来, 先于树下隐潜藏｡”

22) 위의 책, 307쪽, “此者便是董仲母, 此时羞见小儿郎｡ 我儿幼小争知处, 孙膑必有好阴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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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董永變文》의 내용을 개관하여 보았는데, 董永의 “賣身葬事”와 “遇

仙夫婦”의 과정, 그리고 부부가 함께 주인을 만나 그가 요구한 비단을 직조하여 

빛을 청산하고 자유인이 되기까지의 줄거리 (3)-①은 《搜神記》의 내용과 크게 다

르지 않다. 그러나 “董永遇仙” 고사의 줄거리는 唐代 《敦煌變文》에 이르러 뚜렷한 

확장성을 갖고, 참신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唐代에 성행한 儒彿道의 종교

적 영향과 개방적인 시대적 배경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唐代에 재탄생한 《董永變文》의 내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 작품은 기존 董

永고사의 내용과 주제의 토대 위에서 구체적이고 섬세한 변화와 보완을 이루는 

서술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 다만 고사 줄거리의 발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 

작품은 완전한 창작이 아니라 전통의 계승과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기존 고사의 계승이 구 텍스트의 완전한 모방이 아니라 아주 절묘

하게 새롭고 참신한 구성을 돋보이게 하고 있다는 점이 《董永變文》의 뚜렷한 특징

이라 할 수 있다.   

2) 《董永變文》의 주제사상

(1) 불교의 영향

變文이 발견된 막고굴과 배후도시였던 敦煌은 唐代에 불교가 흥성했던 불교문

화 도시라고 할 수 있다. 

10세기의 돈황은 2만 정도의 인구에 천 명이 넘는 승려가 거주하는 사

회였다.24)  

10세기 서북 변경도시에 인구 2만 명이 거주하였다면 이는 굉장히 번성했던 

지역임을 알 수 있고, 천 명의 승려가 있었다는 것은 이 지역에 불교문화가 상당히 

23) 위의 책, 307쪽, “阿娘拟收孩儿养, 我儿不宜住此方｡ 将为当时总烧却, 拣寻却得六十张｡ 因此

不知天上事, 总为董仲觅阿娘｡”

24) 竺沙雅章, 《中國佛敎社會史硏究》(京都, 同明舍, 1982), 4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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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성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唐代의 敦煌 천불동에는 불교도들이 석굴을 굴착하였고, 불상을 彫塑하거나 불

화를 그려서 신도들이 참배하도록 하였다. 후에는 승려 이외에 외국의 공주, 국왕, 

대소 관리, 상인 및 여러 계층의 신도들이 이곳에서 석굴을 조성하였다.25)

상기와 같은 사실들로 미루어 당대의 敦煌은 불교문화가 극도로 번성하여, 이 

지역에서 變文 說唱이 유행할 수 있는 문화적 배경이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變文은 대부분 佛舍에서 說唱했기 때문에 내용과 형식에서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董永變文》 역시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불교와 관련된 

내용과 사상을 반영하고 있다.

본문 중 여러 곳에 등장하는 多生, 下界, 阿耨池, 帝釋, 善惡 童子, 濁惡 등과 

같은 표현은 불교와 직접 관련이 있는 표현들이다. 이러한 용어들이 지닌 불교적 

의미와 작품 중에서 사용된 상징적 의미를 분석해 본다. 

첫째, 특히 董仲과 모친이 해후하는 “阿耨池”26) 호수는 전설 중의 불교 성지로 

알려졌다. 이처럼 신성한 장소에서 하늘에서 강림한 선녀와의 해후의 설정은 아마

도 선녀가 지니는 神聖과 인간의 천인합일 과정을 통해 불교의 대중포교가 쉽게 

하려는 차원에서 인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인도 지역에 불교 전설로 존재

하던 이러한 지명이 이 작품 중에 등장한다는 것은 아마도 佛經을 잘 이해하는 

승려가 說唱者의 신분으로 불교의 대중화를 위한 포교의 일환에서 비롯된 것이라

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아울러 모친과의 해후를 갈망하던 董仲이 孫賓의 계책에 

따라 이곳에서 은신해 있다가 결국 재회에 성공한다는 줄거리를 통해 불교 측에서 

유명한 孝行고사를 이용하여 대중의 마음에 불심을 전파하기 위한 문화적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몇 대 동안에 자매도 없고(为缘多生无姊妹)” 중에서 인용된 “多生”이란 

불교의 輪回 轉世說을 지칭하는데, 즉, 여러 생을 말하고, 六道27)를 윤회하면서 

25) 張錫厚, 《敦煌文學》, 上海古籍出版社, 1980, 5쪽.

26) 阿耨池는 희말라야산의 정상에 있다고 전해지는 상상 중의 佛敎 聖池로 原名은 阿耨達池임. 

전설에 따르면 천하사방의 물이 모두 이곳에서 발원한다고 함. 

27) 六道는 높은 곳에서부터 시작하여 천(天)⋅아수라(阿修羅)⋅인간(人間)⋅축생(畜生)⋅아

귀(餓鬼)⋅지옥(地獄)의 세계로 분류된다. 이러한 세계는 중생이 몸과 말과 뜻으로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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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생을 받은 것을 이르는 표현이다.

셋째, 불교의 迷信에서는 인간의 善과 惡을 관장하는 “善惡 童子”가 각각 모든 

중생의 善惡 만사를 기록하면 사후에 염라대왕이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한다고 

전해진다.28)  

넷째, 불교에서는 인간 세상을 일러 “濁惡”이라고 하는데, 인간세상에 “五濁五

惡”이 있기 때문에 “濁惡”이라고 호칭하는 것이다.29)

이상과 같이 說唱者가 《董永變文》을 연출할 때 불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표현

들을 인용하는 것은 대중들이 무의식적으로 불교를 수용케 하려는 고도로 의도된 

종교적 배경에서 나오게 된 것이다. 특히 童仲이 자신의 모친을 애타게 찾는 묘사 

과정은 說唱者가 “目連救母” 고사에서 모티브를 구하고 모방한 것이라고 할 수 있

다.30)  

불교 경전인 《盂蘭盆經》과 《目連經》 중에는 부처의 십대 제자인 目連이 지옥에 

떨어진 자신의 모친 구원을 위해 지극한 효행을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 또 《父

母恩重經》 경전 중에도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것이 효의 완성이라

고 전하고 있다. 이처럼 불교에서도 유교 못지않게 효행을 중히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대중 說唱에 종사하는 승려들은 효행을 중요하게 여기는 중국

인들의 심성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효행과 관련된 고사나 표현들을 선호했을 것으

로 추측해 볼 수 있다.      

《董永變文》 중에는 물론 불교의 흔적이 주류를 이루지만 도교의 영향도 일부 

확인할 수 있다. 董仲은 작품 속에서 등장하는 董永의 아들의 이름이지만 본래는 

고대의 저명한 方士이다. 또 董仲을 도와 그의 모친을 찾아주는 이도 占術에 신통

한 術士 孫賓이다.31) 

업(業)을 지었는가에 따라서 태어난다.

28) 《敦煌變文選注⋅上》, 296쪽, “佛教迷信认为有善恶二童子,手执文簿, 分别记录一切生人所作善

恶诸事待命终后, 于阎罗王处论讼罪福报应｡” 

29) 위의 책 302쪽 “佛教指人间世, 因其具备五浊五恶, 故称浊恶｡”

30) 纪永贵, 《董永遇仙故事的产生与演变》 7쪽 참조. 

31) 《敦煌變文選注⋅上》 308쪽, “敦煌遗书斯2049《古贤集》: 董仲书符去百恶, 孙宾善卜辟妖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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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께서 스스로 점괘를 치면서: “이자가 분명 어머니를 찾는구나!”……

“어린 내 아들이 사는 곳을 알려 했을 텐데, 孫賓은 과연 뛰어난 음양사

일세. ……

金甁을 가지고 下界로 돌아와 金甁을 孫賓에게 전해 주었다네.”

갑자기 전방에서 天火가 나타나자 선생이 실족하고 황급히 떠나버리

네.32)  

術士로 유명한 孫賓이 董仲을 도와 西域의 帝釋宮의 天女를 찾는다는 사실을 

통해 당시 민간에 도교적 영향이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불교계를 상징하는 天女는 孫賓의 영험함을 인정하지만, 바로 이점이 董永을 잘

못된 길로 인도할까 두려워 金甁을 孫賓에게 전해 준다. 이 金甁은 비법이 저장된 

신비의 병이기 때문에 여기서 치솟은 天火가 孫賓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고, 결국

은 孫賓의 秘書를 소각시켜 천상의 일을 아무도 모르게 되었다. 帝釋 宮에서 가져

온 金甁의 天火는 당시 민간에서 널리 확산한 불교의 위세를 상징하고, 天火 앞에

서 孫賓이 혼비백산하는 모습은 불교와 도교의 대립 과정에서 도교의 세력이 쇠퇴

하였음을 상징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2) 전통가치의 영향 

《董永變文》의 도입부에는 說唱者가 대중들에게 효를 강조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도가 나타나 있다. 이렇게 《董永變文》은 시작부터 효를 주제로 대중들에게 접

근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사람이 세상에 사는 것을 깊이 생각해보면, 잠시 소란스러운 일 무슨 

상관이리?

대중들은 전심하여 조용한 생각으로 들으며, 당연히 부모님께 효도해야 

한다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두 기록해 두면, 두 명의 善惡 동자가 모두 

적는다네.

32) 註) 21, 22, 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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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로 선현을 감동을 준 董永이라는 자는 열다섯 살에 양친이 모두 작

고하였네.33)  

이것은 일종의 開場 白으로 소란한 대중을 경각시키면서 동시에 부모에게 勸孝

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두 명의 “善惡 童子”가 좋은 

일과 나쁜 일을 기록한다는 내용을 언급한 것은 아마도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는 

대중들을 경계시키고 각성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설정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董永變文》의 說唱 승려가 대중 앞에서 직접 “善惡 童子”를 거론한다면 대중의 처

지에서 아무래도 자신의 부모에 대한 태도에 대해 성찰과 함께 개선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맨 마지막 구절의 표현은 대중의 처지에

서 보면 연민을 느낄 수밖에 없고, 동시에 그들을 자성케 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董永같은 효자의 행위가 비록 조상을 감동하게 했지만, 그러나 그도 조실부모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대중들로 하여금 부모에 대해 효도하는 것만이 최

선이라는 훈계를 전하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도입부에서 “善惡 

童子”의 역할을 거론하여 대중에게 勸孝를 더욱 강조하였는데, 이를 통해 당시의 

사회배경과 종교적인 색채가 선명하게 묘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董永이 몸을 팔아 부모의 장례를 치르고, 노비를 살러 길을 떠났다가 조력자인 

仙女를 상봉하면서 고사는 반전을 이룬다.

장례를 치르는 날 가진 것이 없어 이 몸을 팔아 부모의 장례를 치렀다

오.”

“어찌 밭떼기를 팔지 않으시고요? 마음대로 하는 것은 천한 자의 짓이

요.

……

“낭자께서 좋은 일이 있는가 물으셨나요, 저는 부모께 보답고자 하는 것

일 뿐이요.”

“지금 낭군께서 孝義를 행하심에 그대의 효성이 하늘을 감동을 줬다오.

그 중 한 사람이 下界로 내려와, 잠시 험한 세상에 오게 되었어요.

33)《敦煌變文選注⋅上》 295-297쪽 “人生在世审思量, 暂时吵闹有何妨? 大众志心须静听, 先须孝

顺阿耶娘. 好事恶事皆抄录, 善恶童子每抄将. 孝感先贤说董永, 年登十五二亲亡.”



 董永遇仙 고사의 由來와 演變  201

帝釋 宮에서 친히 처분을 내리tu, 저로 하여금 빛을 상환케 했어요.

이 몸을 어여삐 여겨주시면 영원히 함께 살면서, 주인을 충실히 모시겠

습니다.”34) 

仙女는 董永에게서 몸을 팔아 부모의 장사를 치렀다는 말을 전해 듣고, 마음대

로 몸을 파는 행위는 천한 짓이라고 일갈한다. 이 표현은 《孝經》 중의 “사람의 신

체와 터럭과 살갗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 이것을 손상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

작이다.”35)라고 한 공자의 가르침에 따른 유교적인 입장에서 孝의 중요성을 강조

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또 仙女의 질문에 “오로지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일 뿐이

요.”라고 한 표현으로 미루어 董永은 시종일관 부모에 대한 보은의 생각으로 가득 

찬 孝子의 전형으로 형상화되었다.  

仙女는 순진무구한 董永의 효행에 “그대의 효성이 하늘을 감동을 줬다오.” 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앞에서 “효도로 선현을 감동하게 했다”는 표현에 비해 훨씬 

더 효행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야기된 것이다. 그리고 董永의 효행에 감동해 天

堂에서 험한 下界로 仙女를 파견하게 되었고, 帝釋 宮에서 빛을 모두 상환해 줄 

것을 지시했다고 한 내용으로 미루어 董永은 儒彿의 영역을 초월한 대중들의 가슴

에 자리 잡은 孝子의 이상형이라 할 수 있다. 또 “어여삐 여겨 주시면 영원히 함께 

살면서 주인을 충실히 모시겠다.”는 표현은 신선의 세계에서 인간적인 감정이 풍

부해진 속세의 다정한 인물 형상과 전통적 가치를 중히 여기는 변화된 모습이다.

仙女는 속세에서 董永과 함께 지내면서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지만, 하늘에서 

파견된 신분이기 때문에 결국 董永에게 작별을 고하기에 이른다.

 

낭자가 즉시 구름을 타고, 이별에 임하여 동자를 맡기며 분부한다.

“동자를 잘 봐 주세요.”라고 말한 뒤 동영과 이별하며 서럽게 운다.36)  

34) 《敦煌變文選注⋅上》, 301쪽 “殡葬之日无钱物, 所卖当身殡耶娘｡ …….娘子徇贿是好事, 董永为

报阿耶娘｡ 郎君如今行孝义, 见君行孝感天堂｡ 数内一人归下界, 暂到浊恶至他乡｡ 帝释宫中亲

处分, 便遣妆等共田常｡ 不弃人微同千载, 便与相逐事阿郎｡”

35) 汪受寬, 《孝經7注⋅開宗明義》, 上海古籍出版社, 2004, “身體髮膚受之父母, 不敢毁傷, 孝之始

也｡” 

36) 《敦煌變文選注⋅上》, 304쪽 “娘子便即乘云去, 临别吩咐小儿郎｡ 但言好看小孩子, 董永相别泪

千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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仙女는 하늘의 계율을 어기고 董永과의 사이에서 董仲을 낳아 기르다가 인륜을 

저버리는 파경을 맞이한다. 董永에게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董仲의 후사를 부

탁하면서 그녀가 인간적인 비통함에 따르는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은 이미 

하늘의 仙女로서가 아니라 세속화, 인간화되어버린 대중의 친근한 이상형이다. 

이처럼 仙女가 세속의 삶을 통하여 인간의 풍부한 감정을 가진 인물로 변모하였기 

때문에 대중들은 심중으로 더욱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고, 연민의 마음을 갖게 되

는 것이다.

상기한 바와 같이 《董永變文》의 說唱者인 승려는 초기에는 유교적인 입장에서 

勸孝를 강조한다. 그러나 자신의 신분이 승려이기 때문에 儒彿의 영역을 넘나들

며 대중들에게 은근한 수법으로 효행을 강조하는데, 이는 대중들의 심중에 불교 

전파를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4. 내용상의 특징과 변화

董永遇仙 고사가 최초로 《孝子傳》에 등장한 이래, 《靈芝篇》과 《搜神記》를 거

치고, 최종적으로 《董永變文》에 이르는 동안 고사의 성격과 내용, 그리고 주제와 

시대사상 등이 부단히 변화하였다. 우선 각 작품 간에 드러난 주요한 변화와 특징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물 명칭의 변화와 새로운 인물의 출현이다.

먼저, 董永이 돈을 빌린 錢主의 명칭이 《孝子傳》: 富公, 《靈芝篇》: 債家, 《搜神

記》: 主人, 《董永變文》: 阿郎으로 계속 변화하였다. 그리고 곤경에 처한 董永의 

조력자로 등장하는 인물의 명칭도 계속 바뀌고 있다 즉, 《孝子傳》: 天女, 《靈芝

篇》: 神女, 《搜神記》: 織女로 변화하였으며, 특히 《董永變文》에 이르러서는 女人

-娘子-天女라는 명칭을 번갈아 사용하였다. 그리고 이전 기록 중에서는 董永을 

도와 織造를 마치고 홀연히 사라졌지만, 《董永變文》에서는 董永과의 사이에서 아

들을 낳아 기른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아마도 董永고사가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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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전되면서 초기의 신비 위주의 면모에서 탈피하여 인간세계의 친근한 인물로 설

정하기 위한 의도적인 각색의 결과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이전의 기록 

중에서는 董永이 중심인물로 주목받았지만, 《搜神记》와 《董永變文》 중에서는 “織

女”의 역할이 고사의 중심적인 각색으로 변화한 것이다. 

다음, 《孝子傳》과 《搜神記》에서는 선녀를 파견한 장본인이 天帝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敦煌變文》 중에는 帝釋으로 바뀌었다. 본래 帝釋은 하늘을 통솔하는 天

帝이지만, 《董永變文》 중에서는 불교의 敎主로 변화되어 있다. 이것은 아마 불교

가 중국에서 성행한 이후, 민간의 귀에 익숙한 帝釋이라는 명칭으로 天帝를 대체

한 것으로 불교의 중국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인물은 《董永變文》에 이르러 등장하는데, 즉, 牙人(노예 매매 중개인), 

董仲(董永의 아들: 方士), 孫賓(董仲의 모친을 찾아주는 術士) 등과 같은 인물들

이다. 牙人은 董永의 처지를 알고, 싸게 흥정하여 이문을 챙기는 거간꾼의 모습으

로 묘사되고, 孫賓은 모친을 그리워하는 董仲을 위해 비법을 통해 모자 해후를 

도왔다가 오히려 천직을 박탈당하는 수모를 겪는 부정적인 형상으로 묘사된다.

둘째, 주요 줄거리의 변화이다.  

먼저 《孝子傳》과 《搜神記》 중에서는 葬父로 되어 있지만 《董永變文》에서는 葬

父母로 변화되었다. 그리고 董永과 天女의 遭遇과정은 《靈芝篇》을 제외한 모든 

기록에서 언급하고 있지만, 특히 《董永變文》에 이르러 더욱더 구체적으로 묘사되

면서 반전을 이룬다. 또한 《董永變文》 중에서는 天女가 董永을 도와 빚을 청산하

자 부부에게 귀향을 허용하고, 부부가 이별하는 감동적인 장면을 첨가하였다. 

다음 《孝子傳》과 《靈芝篇》�중에서는 董永의 賣身 가격을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搜神記》에서는 一萬錢으로, 《董永變文》에서는 一百 貫으로 변화되었다. 또한, 

織造의 양과 시간에 대해 《靈芝篇》은 언급이 없고, 기타 기록 중에는 서로 차이를 

보인다. 《孝子傳》에서는 열흘 만에 삼백 필이라고 했지만, 《搜神記》에 이르러서

는 열흘 만에 백 필로, 그리고 《董永變文》 중에서는 시간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단기간에 최상급의 천 필을 직조해서 빚을 청산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셋째, 새로 첨가된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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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董永變文》은 이전의 기록과 달리 몇 가지의 참신한 줄거리를 보완하여 고사의 

긴장 미와 흥미를 유발한다. 먼저 모친이 없는 董仲을 친구들이 조롱하자 董仲이 

이를 부친에게 힐문하는 것과 세 명의 선녀가 함께 목욕하는 모습, 그리고 金甁의 

天火로 孫賓을 단죄하는 내용과 董仲 모자가 극적인 해후를 하는 표현들은 모두 

《董永變文》 중에서 처음 소개되는 줄거리로 고사의 갈등구조와 반전을 이루는 중

요한 표현이다.  

5. 결 론

상기한 네 종류의 기록들을 대조해 본 결과 《孝子傳》, 《靈芝篇》, 《搜神記》의 

董永고사는 대체로 유교적 입장에서 董永의 효성을 선전하는데 치중하고 있고, 

《董永變文》 역시 핵심적인 주제는 董永의 효성을 통한 勸孝를 선전하는 데 있다.

唐代사회를 관류하는 현저한 특징은 과감한 “개방성”을 들 수 있다. 唐代사회의 

주요 사상과 철학의 이념을 형성했던 불교와 도교는 당시에 대단히 성행하였는데, 

그중에서도 불교의 세력이 가장 크고 영향 또한 지대하였다. 그리고 唐代 봉건왕

조의 통치철학은 유가 사상이 중심이 되었지만, 사상적으로는 불교와 도교 철학이 

유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당시 통치계급에서는 국가를 통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종종 민간의 유명한 孝行고사를 이용하여 대중을 교화하고, 통치에 순응

케 하는 문화정책을 중시 여겼다. 이 때문에 효행을 근본으로 여기는 민간에서는 

심성을 자극하는 董永을 소재로 한 孝行 고사가 아주 자연스럽고 광범위하게 회자

하였다. 이것은 《秋胡變文》 중에서 “董永賣身葬父母, 天女以之酬恩(董永이 자신

의 몸을 팔아 부모의 장사를 치르자 천녀가 은혜로 갚아 주었다. (敦煌變文選注: 

377쪽)”라고 한 표현을 통하여 충분히 입증된다.

《董永變文》의 說唱은 이와 같은 개방된 唐代사회에서 당시 대중들의 귀에 익숙

한 董永고사에 불교적인 색채를 가미하여 당시 대중들에게 勸孝할 것을 설득하였

다. 따라서 이 작품 속에는 당시 사회상황과 대중들의 정서, 그리고 종교적인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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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잘 반영되어 있다. 특히 牙人, 董仲, 孫賓 등과 같은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고 

또 새로운 줄거리의 첨가로 董永고사는 참신한 생명력과 특징을 갖추게 된다. 이

를 몇 단락으로 나누어 주요한 변화와 특징을 살펴본다.

첫째, 董永의 賣身葬事 고사의 확대와 강조이다. 

《董永變文》 중에는 唐代의 노비매매 중개인 “牙人”을 등장시켜 董永과 買主 간

에 가격 흥정을 통해 자신이 요구한 금액을 받고 거래를 성사시키고, 부모의 장사

를 치르는 내용으로 확대되었다. 이렇게 唐代에 존재하였던 노비매매인 “牙人”을 

등장시켜 賣身고사를 연출하였기 때문에 청중으로서는 자신들의 불우한 처지와 

흡사한 대비를 통해 훨씬 더 逼眞한 생동감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說唱

者는 董永의 賣身孝行을 강조하기 위해 “牙人”과의 흥정 과정을 첨가한 것이지만, 

결국 당시 사회의 주 구성원인 농민들의 억압과 애환을 동정하고 반영한 것이다.

둘째, 董仲의 출현과 天女와 작별 과정을 통한 의도적인 虛構 과정의 첨가이다.

董仲은 董永과 仙女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인데, 《董永變文》의 갈등구조를 형

성하는 중요한 줄거리이다. 본래 仙女는 하늘에서 파견된 신분이기 때문에 董永

의 어려운 상황을 구제하는 조력자로서 해야 할 역할만 수행하면 임무를 완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董永과 부부 관계를 맺고 董仲을 낳아 기르다가 임무를 무사히 

완수하고 돌연 하늘로 돌아가는 서사구조는 청중의 처지에서 보면 대단한 반전과 

갈등의 구조이다. 세속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仙女의 행위는 자식과 남편을 버리는 

패륜의 행위이지만 고사의 전개과정에서 본다면 더욱더 청중들의 긴장과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줄거리이다. 

셋째, 術士 孫賓의 계책에 따른 天女와 董仲 모자의 해후 과정을 통한 해피엔딩

식 표현의 삽입이다.

術士 孫賓의 占卦를 통해 董仲의 모친을 찾아 해후하게 하는 과정은 당시 道敎

에서 행해지던 것으로 이후 민간에서 대단히 성행하게 되었다. 여기서 術士인 孫

賓이 道敎를 대표하는 상징이라면 仙女는 불교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다. 仙女는 孫賓이 천기를 누설하여 자신의 행적이 드러나 결국 董仲을 해후

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자 “金甁天火”로 孫賓의 서적을 소각하였는데, 이는 불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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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 간의 이념 대립에서 불교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術士의 도움을 

받아 母子 해후를 하게 되었지만 天女가 더는 가련한 董仲을 외면하지 못하고, 

환속하여 함께 살기로 결정한 것은 불교의 勸孝를 더욱 강조하기 위한 수법으로 

이용된 것이다. 

이상에서 분석해 본 결과 《董永變文》�중에는 儒彿道 三敎의 모든 사상이 반영

되어 있고, 또 상호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사회의 주요 구성원인 

농민들에게 董永 賣身 및 尋母 고사는 자신들의 처지와 너무 흡사한 자신들과 또

는 이웃의 삶의 역정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방편으로 동정과 관심

을 두게 되었을 것이다. 尋母와 母子 해후와 같은 감동적인 人情고사는 대중의 

정서를 의도한 곳으로 귀결시키기에 적절한 주제이다.

《敦煌變文》 說唱者는 說唱에 귀 기울이는 청중들에게 儒彿道를 초월하는 식견

과 의도적으로 허구화된 다양한 고사들을 인용하여 대중들에게 董永의 “賣身行孝” 

고사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작품 중에서 특별히 효행의 덕목을 중시하였는데, 이

는 당시 사회에서 효행을 중심으로 여기는 전통적 가치관에 잘 맞았기 때문일 것

이다. 이를 통해 대중들은 董永의 효행에 더 깊은 감동과 함께 실천적인 의지를 

갖추게 되고, 동시에 說唱者의 勸孝를 통해 한층 더 불교에 쉽게 접근하게 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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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董永的故事最早载于刘向的《孝子传》, 其次载于曹植的《靈芝篇》和干寶的《搜信记》, 它們

故事的主要情节是董永卖身葬父｡ 而且各个作品的主题思想側重宣传儒家的孝行｡ 但是到了

《董永变文》, 内容却变成了卖身葬父母, 作品主要叙述董永卖身葬父, 路遇下凡仙女, 以身相

许, 男耕女织, 夫妻恩爱, 仙女助永还债以后,乘云而去,最后叙写其子董仲寻母, 母子相遇｡ 

或叙事,或抒情, 或问答, 或说理, 情真意切, 十分感人｡ 《董永变文》与其他董永行孝故事比较

起来, 《董永变文》很强调着卖身行孝故事｡ 而且它的独特的特征是很强调孝行行为, 这主要原

因是在當时社会上孝行很符合以孝为主的价值观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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